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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세 초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군사 및 행정적 능력을 인정받아 국경 

지역인 카파도키아 총독을 지낸 아리아노스가 쓴 알렉산드로스의 전기이다. 아리아

노스는 인내심, 상식, 인간사에 대한 예리한 이해 뿐 아니라 군사와 행정에 상당한 경

험이 있었다. 특히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알렉산드로스 휘하의 프톨레마이오스의 기

록을 주로 채택하여 생생하면서도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아리아노스에게 있어

서 알렉산드로스는 뛰어난 지도자, 끝없는 야망에 사로잡힌 위대한 정복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번영을 이룩한 사람, 죄를 저지르면 후회하는 인품의 소유자

였다. 저자가 알렉산드로스가 신의 혈통이라는 점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 합리적으로 서술을 하려고 노력한 듯하다.

아리아노스 글의 단점은 편파적이고 편협하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아리아노스는 그의 결점까지도 포용하거나 감추려고 노력하였다. 가

령 알렉산드로스의 음주에 관해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페르세폴리스 방화도 음주 후 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다른 사가들의 기록과 

달리 그런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리아노스 자신도 페르세폴리

스 방화는 비상식적인 일이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사건, 그렇게도 오랜 세

월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페르시아에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 알렉산드로스 

개인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가 제국을 다스리는 방식, 피정복민의 역할, 그

리스와 페르시아의 융합정책 등에 관해서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

이다.




